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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카바이드섬유 공장 재가동
함흥 소재 비날론연합기업소 대대적 홍보… 이미지 부각 노린 듯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함흥 소재 카바이드(Carbide) 합성섬유 생산기업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재가동

을 민족의 대경사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1961년 5월 준공된 2.8비날론연합기업소는 합성섬유 5만톤 플랜트를 시설 노후화와 원료 부족으로 10년간

가동중단했다가 2010년 2월 현대화 공사를 마치고 재가동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등 주요 신문들은 2월11일 일제히 사설을 게재하고

이 현대화 공사 완료로 비날론솜 등 각종 화학제품 420여종이 쏟아지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1면과 2면 전체를 각각 사설, 정론으로 편집한 것도 부족해 3면에는 기업소 사진을, 4면에

는 각계 반향 등을 크게 실었다.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연이틀 비날론연합기업소를 시찰한 소식을 각각 3회

이상 재방송하고 관련 홍보물도 쉬지 않고 내보냈다.

북한 언론매체들의 선전 보도는 주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연일 고심한다는 사실을 부각시

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례로 노동신문은 정론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쏟아지는 비날론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이 금방 비날론을 보고 떠나시었건만 그 걸음 돌려세워 비날론 생산현장을 다시 찾아왔

다”고 이틀 연속 시찰한 사실을 강조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비날론>은 무연탄에서 얻은 카바이드를 원료로 만든 합성섬유의 일종으로 북한에서만

생산된다는 뜻에서 <주체섬유>로 부르기도 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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